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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구축해 온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1998년부터 2006년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실질임금은 한국 노동시장에

서도 매우 경기순행적이고, 그 경기순행성은 남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성의 

높은 경기순행성은 모두 비노조 부문에서 창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의 결과는 미국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수행된 기존의 수많은 외국의 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상 유연성에 있어서

의 학력 집단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동 주제에 

대해 기존의 외국 연구들이 발견한 사실들과 일치한다. 임금유연성과 관련된 

한국의 문제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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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에 대한 연구는 많은 거시 및 노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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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오랫 동안 많은 관심을 끌

어와서 지금은 ‘중요하지만 다소 낡은(?) 이슈’가 된 느낌이다. 특히 상대적으

로 최근 들어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패널 데이터가 이용가능해지면서부터 패널 

데이터에 근거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사실 패널 데이터가 이용

가능해지기 이전에 수많은 거시경제학자들은 거시적 시계열 자료에 근거하여 

실질임금이 경기변동과는 무관하거나 미약하게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인다고 믿

어왔으며 이 믿음에 있어서는 케인지안이나 신고전학파 사이에 동의가 이루어

진 상태였다. 그러나 Raisian(1979), Bils(1985) 등에 의해 제기되고 그 후 

Solon, Barsky, & Parker(1994)에 의해 체계화되었듯이 거시적 시계열 자료는 

경기역행적인 방향으로 편의를 갖는다. 즉 경기상승기에는 한계노동자들이 추

가적으로 고용됨에 따라 이들을 포함하여 계산된 평균임금은 실제 기존의 근로

자들이 받은 평균임금보다 낮게 나타나고, 반대로 경기하강기에는 이러한 한계

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실직하게 됨에 따라 이들을 제외시키고 계산된 평균임

금은 기존의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임금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다. 수많은 실증분석 연구들이 개개인의 노동력 상태 및 임금을 추적․관찰하

여 놓은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구성의 효과(composition effect)’를 

통제하고 추정한 결과 실질임금이 경기변동상 매우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인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 나아가 보다 일반적으로 임금의 유연성에 대한 논의

가 가지는 학문적 및 정책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들에서 강조되어 

왔다.1) 무엇보다도 임금의 경직성은 실업률 변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흔히 고실업의 원인으로 균형임금 이상의 높은 임금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의 경우 수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미시적 패널 자료에 근거하여 반복

적으로 추정해 본 결과 Solon et al.(1994)에 의해 요약되었듯이 실업률이 1%포

인트 증가할 때 실질임금이 약 1.5% 정도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실질임금이 경기변동상 매우 유연하게 변해 감을 시사하며 그 자체로서 임금의 

경직성을 예측하는 이론들과 불일치함을 알 수 있다.2) 

1) 경기순행성을 포함하여 보다 일반적으로 임금의 유연성에 대한 기존 연구 정리 및 이 논

의가 가지는 경제학적 및 정책적 중요성을 소개하는 국내 연구로서는 신동균(2002)을 예

로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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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학문적 및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연구에서는 이

렇다 할 연구가 축적되지 않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패널 자료의 부재에 있었

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부터 매년 구축해 온 한국노동

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s : KLIPS) 자료는 이제 9차년도 자

료까지 이용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축적이 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최초로 패

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변동상 변화하는 노동력 구성의 효과를 통제한 후 실

질임금의 경기순행성에 대한 강건한 추정치를 제공하고자 한다.3)

Ⅱ. 추정방법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을 추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흔히 사

용하여 온 모형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1)

여기서는  
는 시간당 실질임금률을 말하며, 명목임금률을 소비자물가지수

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실질임금률이나 경기변동지수로 사용된 실업률이나 모

두 2차식으로 표현되는 장기 추세선을 빼줌으로써 단기적 변동분을 나타내고 

있다.4) 노동시장의 경기변동지수로서 실업률(

)을 사용함에 따라 


가 양

(+)이라는 것은 실질임금이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임을 의미하며 음(-)이

2) 예를 들어 Keynes(1936), Friedman(1968), Phelps(1970) 등이 이에 속한다.

3) 신동균(2002)은 복수 연도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사해 놓은 횡단면 자료인 임금구조기본통

계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이 주제를 연구한 바 있으나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그의 추정치

는 구성의 효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4) 변수들로부터 장기 추세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Hodrick-Prescott(HP) 필터 등을 고려할 수

도 있으나 HP 필터로 추출된 경제변수들의 장기 추세선상에서의 값들은 특정 시점에서 

서로 불일치할 수 있다. 물론 2차식(혹은 3차식)의 추세선을 가정하는 것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동일하게 설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변수들의 움직임을 비교․관찰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며, 나아가 거시적 시계열 자료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순행성을 

추정한 외국의 연구들이 대부분 등식 (1)과 같은 모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비교 목적을 위해서도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등식 (1)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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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은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을 나타낸다.

등식 (1)을 정리하면 다음의 등식 (2) 형태가 되며,


 
 





 


 





 



         (2)

여기서 각   계수들은 와  및  계수들의 함수로 표시됨을 쉽게 알 수 있다. 

등식 (2)를 각 연도별로 개인간에 평균을 내면 바로 거시적 시계열 자료에 근거

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 추정 모형이 된다.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추정된 


 계수가 구성의 효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구성의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Solon et 

al.(1994)에 의해 제시되었듯이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연도에 고용

되어 있는 응답자들만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 연구에서 지적

되었듯이 이 방법은 표본의 대표성 면에서 도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다 대표

성 있는 표본을 사용하여 구성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음의 모형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
 

 
 

′


 ′  




   (3)

등식 (2)와는 달리 등식 (3)에서는 개개인의 임금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을 통제한 후 그 잔여(residual) 임금률을 다시 장기적 추세와 단기적 변동분으

로 분해하고 있다. 등식 (3)에서  
는 시간불변인(time-invariant) 변수들의 벡터

로서 성, 교육수준 등 관찰할 수 있는 변수들뿐만이 아니라 타고난 능력, 근로

동기 등 관찰할 수 없는 특성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편   
는 시간가변인

(time-varying) 변수들의 벡터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사실상 개개인의 경력 변

수만을 허용하고 있다.5) Solon et al.(1994) 등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시간

가변 변수로서 개개인의 잠재경력 변수만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 목적상 같은 변수들만을 통제하고자 한다. 등식 (3)을 추

5) Solon et al.(1994)을 포함하여 많은 연구들이 시간가변 변수로서 경력변수(혹은 연령)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경력이란 잠재경력(potential experience)으로서 (연령-교육연수-6)

로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경력변수의 실제 값은 응답 내지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조사에서 보고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보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심한 측정 오차를 

수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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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표본 기간 동안 모두 고용되어 있었던 응답자들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표본 기간 내에 경기가 하강함에 따라 실직을 하여 임금

률을 보고하지 못하다가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다시 고용되어 임금을 보고하는 

응답자들도 아울러 사용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향상시킨다. 이 경우 표본 

기간 내에 발생하는 구성의 효과는 (항상 모든 연도에 고용되어 있는 응답자들

에 한정함으로써 표본 구성을 불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임금결정

요인들을 충분히 통제함으로써 경기변동상 누가 실직을 하고 누가 재고용되는

가가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도록 모든 개인들을 ‘동질화(homogeneous)’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등식 (3)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
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 중 관찰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

법은 다음과 같은 차분된 등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  
 

 
 ′  

 
          (4)

등식 (4)에서 는 두 인접한 조사 연도 사이의 차분을 의미하며 이 차분된 

등식에서는 관찰 가능성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  변수들은 제거된다. 

등식 (4)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함으로써 비록 경기순행성 혹은 역행성을 나타

내는 모수인 


에 대한 일치 추정량을 획득할 수 있으나 만약 차분된 오차항이 

공통의 연도 효과를 내포할 경우 차분된 오차항은 서로 다른 개인간에 상관관

계를 맺게 되고 이는 추정된 


의 표준오차를 실제보다 작게 만들 것이다. 이와 

같은 표준오차 추정치의 과소 평가 문제 혹은 추정된 계수의 유의성의 과대 포

장 문제는 다음의 2단계 추정법(two-step estimation)으로 대처할 수 있다. 1단

계에서는 다음의 등식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연도별 더미 변수의 계수를 추

정한다.

 
 
 

 




′





 
         (5)

여기서 

는 차분된 연도에서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정의된 연도더미 변수

를 나타낸다. 또한 등식 (3)이나 (4)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가변 변수로서는 개

개인의 잠재경력만을 통제한다. 결국 등식 (5)에서는 개개인의 시간당 임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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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분 중 개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을 제거한 후 공통의 연도 효과를 추정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추정된 공통의 연도 효과를 장기적 추세와 

단기적 경기변동의 효과로 분해한다.


 

 
 


          (6)

등식 (6)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할 때에는 1단계에서 사용된 연도별 관찰치수

를 이용하여 가중최소자승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 대해 두 가지 보론할 사항이 있다. 첫째, 등식 (5)의 차분된 오차항

도 앞서 언급한 이유로 횡단면적으로 상관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는 추정된 

연도더미 계수의 유의성을 과대 평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를 걱정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1단계 추정을 통하여 얻어낸 연도더미 계수의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이지 그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1단계에서의 표준오차의 과소 추정 문제는 (연도더미 계수들을 일치적으로 

추정하는 한) 2단계 추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둘째, 이러한 표준오차의 과

소 추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Bils(1985)의 연구에서처럼 

차분된 오차항의 분산-공분산 행렬식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화된 최소

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s)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이 방법은 2단계 최소

자승법보다 복잡하다.

Ⅲ.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에 대한 강건한 추정치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노동패널 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는 비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 

(약 5,000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하

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1998년 첫 조사를 실시한 이래 현재 

9차년도 조사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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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초통계량

남 자 여 자

시간당 실질임금(원), CPI는 

 2005=100
85.0 57.7

월평균 명목임금(천원) 1,632 975

시간당 명목임금(원) 7,870 5,341

평균 연령(세) 40.0   37.5

고졸 비율(%) 72.4 81.4

초대졸 비율(%) 27.6 18.6

노조가입률(%) 15.2 7.3

연도-사람 관찰치 수 21,085 13,552

자료 : KLIPS, 임금근로자 대상.

<표 1>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될 표본의 기본 특성들을 요약하고 있다. 평

균 임금, 평균 연령, 학력, 노조가입률 모든 변수에 있어서 남성이 더 높게 나타

났다.6) 분석에 사용된 남성의 연도-사람 관찰치 수는 21,085명으로서 이를 분

석에 한 번이라도 사용된 사람 수로 나누면 개인당 평균 4.4개 연도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1. 경기변동상 구성의 효과가 존재하는가?

우선 <표 2>의 제1열에서는 등식 (2)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한 결과를 기록하

고 있다. 경기변동상 변화하는 노동력 구성의 효과를 전혀 통제하지 않고 추정

한 결과 추정치는 실질임금이 경기변동상 매우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7)  

그러나 제2열에서 등식 (4)에 근거하여 개인 특성을 충분히 통제한 결과 실질

임금은 경기순행적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으나 실질임금은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약 1.1%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추정치들은 (i) 경기변동상 노동력 구성의 변화

는 심각하게 발생하며 (ii) 이러한 구성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흔히 (시

6) KLIPS에 대한 일반적 소개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 웹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7) 추정치의 값은 양(+)으로 나타나 실질임금이 경기역행적임을 시사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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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 추정치: 구성의 효과 예시

변수 수준 (등식 (2)) 차분 (등식 (4))

상수
3.930***

(0.000)

0.053***

(0.000)

총경력   -
-0.002***

(0.000)


0.038**

(0.040)

0.008***

(0.000)


0.002 

(0.250)
-


0.015 

(0.156)
-

 -
-0.011* 

(0.082)

R
2

0.045 0.004

N 20,606(수준) 14,313(차분)

자료 : KLIPS, 종속변수는 월평균 임금/총근로시간, (  ) 안은 표준오차의 추정치,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한 경우.

계열 자료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실질임금은 경기역행적인 방향으로 편의(bias)

를 가지면서 변동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Solon et al.(1994)의 발견을 한

국의 데이터로 재확인시키는 셈이다.

2. 강건한(robust) 추정치를 찾아서

비록 구성의 효과를 통제하고 추정했을 때 실질임금이 경기변동상에서 경기

순행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추정된 값의 통계적 유의성은 낮게 

나타났으며8) 실제 크기 면에서도 많은 미국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

던 수치인 -0.014보다 다소 작다. 그러나 <표 2>의 제2열에서 차분된 등식에 

2차식의 추세선을 포함시킨 결과 추정치의 절대값은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으

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다. 이 새로운 추정치에 의하면 실업률이 1%포인

8)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 연도 내에서 오차항들이 횡단면적으로 상관관계를 맺을 경우 이를 

고려하면 추정치의 유의성은 <표 1>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

서는 차후에 보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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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증가할 경우 실질임금은 2.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임금의 경기변

동상 유연성이 미국의 경우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추정치들조차도 경기역행적인 방향으로 편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앞서 사용한 추정치들은 모두 임금률을 계산

함에 있어서 월 평균임금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었는데 이 월 근로시간에는 

초과근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과연 응답자들이 ‘월 평균임금’을 보고함에 

있어서 초과급여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단정지을 

수 없다. 통상 초과근로를 수행해 왔던 근로자들은 월 평균임금에 초과근로수

당을 포함시키는 경향을 있을 것이고 다소 부정기적으로 초과근로를 수행해 왔

던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초과근로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 평균임금

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한 총근로시

간으로 월 평균임금을 나눌 경우 그 결과로 계산된 시간당 임금률은 경기역행

적인 방향으로 편의를 가질 것이며 초과근로시간을 제거한 정상근로시간으로 

월 평균임금을 나눌 경우 그 결과로 도출된 시간당 임금률은 경기순행적인 방

향으로 편의를 가질 것이다. <표 3>의 제4열에서는 월 평균임금을 정상근로시

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임금률을 이용하여 제2열의 모형을 재추정하고 있다. 그 

결과 예상한 대로 추정치는 -0.031로서 제2열의 추정치보다도 훨씬 더 경기순

행적으로 바뀌었으며 통계적인 유의성도 더욱 증가하였다. 이 추정치에 따르면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실질임금은 3.1% 하락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

를 종합하면 실제의 추정치는 -0.023과 -0.031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이 

다소 과소 추정될 수 있는 제2열의 추정치를 본 연구에서 선호하는 추정치로 

보고한다.

그러나 <표 3>의 제1, 2 및 4열에 제시된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은 앞서 

설명한 이유로 과대 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 이에 제3열에서는 제2열에 있는 

추정치의 표준오차의 편의 문제를 교정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보고의 간결

성을 위하여 두 단계 최소자승법의 2단계에서의 추정 결과만을 보고하고 있다. 

그 결과 추정된 표준오차는 예상한 대로 상당히 커졌으며 따라서 통계적 유의

성도 제2열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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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차분 모형에 근거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 추정치: 강건한 추정치의 모색

변수

월 평균임금/총근로시간 월 평균임금/정상근로시간

차분 모형에 
1차 추세선

차분 모형에 2차 추세선
차분 모형에 2차 추세선

단순 차분
2단계 OLS의 
제2단계

상수
 0.053***

(0.000)

-0.103***

(0.027)

-0.103*

(0.040)

 -0.136***

(0.027)

총경력
-0.002***

(0.000)

-0.002***

(0.000)
-

-0.002***

(0.000)


 0.008***

(0.000)

 0.071***

(0.009)

0.071***

(0.014)

 0.079***

(0.009)

 -
-0.005***

(0.001)

-0.005**

(0.001)

-0.006***

(0.000)


-0.011* 

(0.082)

-0.023***

(0.006)

-0.023*

(0.010)

-0.031***

(0.006)


  0.004  0.007 0.788 0.009

N 14,313 (차분) 14,313 8 14,308

자료 : KLIPS, (  ) 안은 표준오차의 추정치.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

의한 경우.

정된 추정 결과에서도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 추정치는 여전히 최소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경기순행성의 유의성은 향후 패널 

자료가 보다 장기간에 걸쳐 축적될수록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3. 집단간 이질성(group heterogeneity)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표 4>에서는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상 유연성이 다양한 인구 및 

경제적 집단 사이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모든 모형에 

대해 장기 추세선으로는 차분된 등식에 2차항(수준에서는 3차항)까지를 포함시

켰으며 시간당 임금률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월 평균임금을 총근로시간수로 나

누었다. 또한 모든 모형에 있어서 <표 3>의 제3열에서처럼 추정치의 표준오차

는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교정하였다. 

가. 성별 차이

우선 제1 및 2열의 추정치를 보면 실질임금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있어서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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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더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실질임금이 남성에 대해서는 2.3%, 여성에 대해서는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남성의 추정치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

과 비교하여 여성의 추정치는 30% 유의수준에서조차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음

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노동시장의 경우에도 Blank(1989), Tremblay 

(1990), Solon, Barsky, & Parker(1994), Park & Shin(2005)의 연구에 나타나 있

는 것처럼 실질임금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 훨씬 더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인

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녀 간 임금격차도 경기변동상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Solon, Barsky, & Parker(1994)는 이러한 남녀 간 차이를 간단한 수요 -공급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노동공급곡선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있어서 보다 임

금탄력적이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가 남녀 모두에게 같은 정도로 확대될 경우 

실질임금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있어서 더 크게 상승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고용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있어서 보다 경기

순행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Solon et al.(1994)은 이를 실증적으로 보였다. 

한편 Park & Shin(2005)은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이 남성에게 있어서 보다 크

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이 수요의 경기변동성이 심한, 따라

서 초과근로시간의 변동성이 심한 직종들에 비례적으로 많이 종사하기 때문임

을 보였다. 즉 노동의 수요는 경기상승기에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비례적으로 

더 크게 확대됨을 보였다. 

나. 노조-비노조 사이의 차이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의 대부분이 남성으로부터 유도된다는 발견을 바탕으

로 <표 4>의 제3 및 4열에서는 남성의 표본을 노조와 비노조 두 집단으로 나누

고 양 집단 사이에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이

고 있다. 추정 결과 실질임금은 노조 집단에서는 경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추정치는 양(+)으로 나타나 경기역행적인 것처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다. 반면 비노조 집단의 경우 추정치는 -0.030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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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질임금 경기순행성 추정치에 있어서의 집단간 이질성

변수 남성 여성 노조 비노조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상수
-0.103*

(0.040)

-0.067

(0.090)

0.011

(0.083)

-0.128*

(0.046)

-0.100

(0.047)

-0.110*

(0.051)


0.071***

(0.014)

0.060

(0.032)

0.049

(0.030)

0.077***

(0.016)

0.065**

(0.017)

0.088***

(0.018)


-0.005**

(0.001)

-0.005

(0.003)

-0.004

(0.003)

-0.006**

(0.001)

-0.005**

(0.001)

-0.007**

(0.002)


-0.023*

(0.010)

-0.011

(0.021)

0.011

(0.020)

-0.030*

(0.011)

-0.022

(0.011)

-0.026

(0.013)

R
2

0.788 0.108 0.350 0.755 0.684 0.758

N 8 8 8 8 8 8

자료 : KLIPS, (  ) 안은 표준오차의 추정치. 2단계 추정법에서 제2단계 결과에 해당.종

속변수는 월평균임금/총근로시간,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한 

경우.

이 발견 또한 미국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Solon et al.(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McDonald & Solow(1985), Bulow & Summers(1986), Hamermesh & 

Rees(1988) 등 분단노동시장 가설이 예측하는 바와 일치한다. 2차부문(secondary 

sector)에서의 임금은 경쟁적으로(competitively) 결정되어 수요의 변동에 따라 

자유로이 변동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1차부문(primary sector)에서는 노동조합, 

효율임금(efficiency wages), 기업특유의 인적자본(firm-specific capital, Ohashi 

(1987)) 등의 이유로 임금이 비경쟁적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임금은 노동시장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기초로 노

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부문별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을 추정하고 이 추정치들을 부문간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 

Keane(1993)에 의해 명료하게 지적되었듯이 노동시장의 분단성을 검증함에 있

어서 산업간 잔여임금격차(residual wage differentials)에 의존하는 방법은 이 

잔여임금격차 중 공급자 측면에서의 개개인의 관찰할 수 없는 특성과 수요자 

측면에서의 관찰할 수 없는 직업 특성을 동시에 통제할 수 없다는 내재적 난제

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보다 유효한 검증법은 설명되지 않는 부문간 잔여임금격

차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문별 임금이 분단노동시장 가설이 예측하는 바대

로 움직이는가를 검토하는 길이다. 본 연구 결과는 분단노동시장 가설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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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 교육수준별 차이

<표 4>의 제5열과 6열에서는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이 교육수준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이 주로 남성 집단

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남성을 고졸 이하와 초대졸 이상의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에 대해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추정치의 크기에 있어서의 학

력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학력 집단 모두에서 추정된 

계수의 P값은 10%를 약간 상회할 정도로 통계적 유의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Ⅳ.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실질임금이 경기변동상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혹은 경기순행

적으로 반응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외국의 경우는 이미 이 주제를 20년 이상 연

구하여 왔으나 한국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패널 자료가 없었던 관계로 

수행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 이래로 구축해 온 패널 자

료인 KLIPS는 이제 9차년도인 2006년 조사 자료까지 이용가능하여(비록 미국

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나 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등과 비

교하여서는 아직 표본 기간이 짧으나) 이제 본 연구 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되

었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실질임금은 한국 노동시장에서도 매우 경기순행적이고 그 경기순

행성은 남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성의 높은 경기순행성은 모두 비노조 부문에

서 창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기존의 수많은 외국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상 유연성에 있어서의 

학력 집단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순행성의 추정치를 남녀 간 비

교해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단순한 수요-공급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일치하나 

한 단계 더 나아가 남성의 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노조-비노조 사이에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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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그 결과는 분단노동시장이 예측하는 바와 일치함으로 알 수 있다. 즉 노조

부문의 임금은 비노조부문의 임금과는 달리 경기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당

히 경직적이다. 차후 KLIPS 자료가 보다 장기에 거쳐 축적될 경우 이러한 경기

순행성의 장기적 추세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운 주제라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실질임금이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적어

도 수량적으로는 상당히 유연하게 변동함을 나타낸다. 임금유연성과 관련된 문

제는 양적인 유연성보다는 기능적 유연성, 즉 개인 혹은 집단 차원에서의 임금

과 생산성과의 연계 문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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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itudinal Evidence on the Cyclicality of

Real Wages in Korea

Seungbok Kang and Donggyun Shin

Abstract: On the basis of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KLIPS) data for the 1998 through 2006 period, the current study finds 

that real wages are substantially procyclical, more procyclical for men 

than for women, and that the great procyclicality of men's wages is 

concentrated among non-union workers. Little difference in the 

cyclicality of real wages is observed between high- and low-education 

groups. The current findings are generally consistent with what is 

observed in other countries' labor markets, the United States labor 

market in particular. 

Keywords : real wage, procyclicality, composi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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